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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기와 형태를 제어하는 도레이의 혁신 나노섬유기술 

 

도레이는 최근 굵기와 형태를 제어하는 혁신 나노섬유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단섬유 직경이 1000nm급부터 300nm급까지 장섬유형 나노섬유를 매우 

균일하게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섬유 직경이 500nm급인 폴리에스터 장섬유형 

나노섬유는 양산기술도 확립되어 있으며, 2012년도부터 생산을 개시한다. 고기능 

의류제품 이외에 산업자재 분야로의 폭넓은 전개를 목표로 한다.  

이번에 개발한 혁신 나노섬유 기술은 도레이사 독자의 초미세 고분자 

유체제어에 의한 정밀 복합방사기술이 채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 의해 

종래에 한계였던 700nm급 이하 굵기의 나노섬유 제조에 장섬유형으로는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이외에 원형단면부터 삼각, 육각단면 등, 섬유의 굵기뿐만 아니라 

형태도 매우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림 1> 굵기와 형태가 고정밀 제어된 나노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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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나노섬유로는 그 굵기에 의해 우수한 촉감의 표현이 가능해진다. 또한 

섬유 표면적도 증가하며, 고흡습 성능과 생활가스 흡착특성도 확인되었다. 또한 

단면의 제어에 의해 강성도 향상된다. 원형 단면 나노섬유를 사용한 

텍스타일에서 어려운 문제였던 하리∙코시감도 개선한 이외에 표면마찰을 

저감하고, 없애는 등 다양한 특성을 나타낸다. 

도레이는 이번에 개발한 혁신 나노섬유의 특성을 살려서 쾌적의류 및 기능성 

스포츠의류 등의 고기능 의류부터 필터, 전지재료, 자동차관련 산업자재까지 

폭넓은 분야로 제품 및 용도개발을 진행하여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섬유뉴스(2011. 12. 2) 


